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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라질과 에탄올 협력 강화
브라질산 수입관세 2009년부터 폐지 … 베네주엘라․이란 견제도

미국이 유력한 대체에너지의 하나인 에탄올(Ethanol) 대량생산 및 공동연구를 통해 브라질과 전략적 협력관

계를 구축할 뜻을 나타냈다고 브라질 현지 언론이 2월8일 보도했다.

2월7일부터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는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상파울루에서 가진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브라질은 에탄올의 대량생산과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전략적 협력의 축을 구축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목적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에탄올 소비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석유 의존도를 낮추

려는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브라질과 함께 에탄올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정부의 의도가 베네주엘라와 이란 등 갈등관계에 있는 산유국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

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브라질산 에탄올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에탄올 사용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갤런당 0.54달러씩 부과하고 있는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수입

관세를 2년 후부터 폐지하고, 2010년 이후에는 미국의 에탄올 생산기업들에게 지급되는 갤런당 0.51달러의 보

조금도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 국책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브라질은 내수시장 

확대와 미국 소비 증가에 대비해 2010년까지 최소한 100개의 에탄올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탄올 생산시설이 크게 늘어나면 사탕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브라질산 에탄올의 연간 생산량이 현재의 

160억리터에서 240억리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에탄올 사용확대 방침이 본격화되면 10년 이내에 미국의 에탄올 소비량이 연간 800억

리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브라질은 최대의 수출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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